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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 ‘한파’…연말 경기도 꽁꽁

제주지역 기업들이 이달 경기가 지난

달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1월 제주지역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업황전망BSI는 61

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경

기 동향을 파악하고 경기를 전망하고자 

작성되고 있으며 각 업체의 응답을 지

수화한 것이다.

BSI가 기준치인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업체 수

보다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업종별로 12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56으로,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는 62로 

11월에 비해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하

락했다.

아울러 11월 제주지역 업황BSI는 62

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하면서 이달 

제주지역 기업의 업황 실적도 부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황BSI는 64로 전월 대비 5

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 업황BSI는 

62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제주지역 업체들은 경영 애로 

사항으로 내수 부진(22.9%)을 첫손

에 꼽았으며 이어 인력난·인건비 상승

(16.6%), 자금 부족(10.0%) 순으로 응답

이 많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주지역 생산 지표와 소비 지표가 동반 

하락하면서 지역경기 침체를 방증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30일 발표한  

‘2023년 10월 제주 산업활동동향’ 자

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주지역 광공

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11.3%, 지난달과 비교해서 10.7% 감소

했다. 

제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 3월부

터 지난 6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

를 기록했으나 7월과 8월 잇따라 감소

했고 9월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름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지난 10월 도내 광공업 생산은 전자·

통신(161.5%), 비금속광물(11.8%)에

서 증가했으나 음료(-29.4%), 의약품

(-27.5%), 전기가스업(-5.1%) 등에서 감

소했다.

반면 지난 10월 제주지역 광공업 출하

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늘었다. 전

자·통신(104.6%), 비금속광물(1.3%) 출

하 실적이 늘었다. 

소비 지표인 지난 10월 제주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4.5로 지난해 같

은 달 대비 0.7% 줄었다.

상품군별로 가전제품(5.2%), 화장품

(4.2%)에서 소비가 늘었으나 신발·가방

(-25.7%), 오락·취미·경기용품(-9.2%), 

의복(-1.9%) 소비가 감소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생산·소비 지표 동반 하락…경기 침체 방증

내수 부진·인건비 상승

기업경기 전망 어둡다
한은 제주본부 11월 기업경기 조사

업황전망 BSI 62로 전월比 2P 하락

12월은 61로 조사…업체 부정적 전망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 23%로 1위

동백꽃 필 무렵   30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동백포레스트를 찾은 관광객이 동백나무 숲에서 제주의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용 기생충약인 펜벤다졸이 생체 

내 항암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대학교는 수의과대학 주홍구 교수 

연구팀이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진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를 연구한 결과 

암세포를 이용한 시험관 실험(in vitro)과 

마우스 종양모델을 이용한 생체 내 실험

(in vivo)에서 서로 다른 항암효과를 보

였다고 30일 밝혔다.

펜벤다졸은 암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우수한 항암효과를 보였지만 실제 생체 

내 마우스 종양모델 실험에선 항암효과

가 전혀 없었다. 자세한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 결과 펜벤다졸이 2형 대식세포와 

면역억제 단백질을 증가시켜 오히려 면

역억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는 암환자에게 펜벤다졸을 투여했을 때 

암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동물 암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인 CHOP은 우수한 항암효과를 보였다. 

2019년 세계적으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알려진 이후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에서 항

암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지만 생

체 내 항암효과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연예인이 2년 전 암 투병 

중 펜벤다졸 복용 사실을 알려 관심을 끌

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동물용 기생충약 펜벤다졸 생체 내 항암효과 없어

3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제주 전통주

에 현대적인 감성을 입히고 있는 제주

샘영농조합법인(대표 김숙희)이 정부 

주관 ‘2023년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

지했다.

제주샘영농조합법인은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등 기존의 제주 전통주를 기

반으로 트렌드를 반영한 특산주인 ‘니

모메’, ‘바띠’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R&D) 사업을 활용해 

차별화된 누룩을 개발하고, 쉰다리, 오

메기떡, 칵테링 체험 등 다양한 연령대

를 아우르는 체험장을 운영하는 등 제

주 전통주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인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사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주샘영농조합법인은 3대째 

가업을 이어오면서 주류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찌꺼기(술지게미)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농가에 배포하

고 있으며, 제주지역 장애인 및 어르신

에게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백혈병소아암협회 및 지역 초등학교에

도 꾸준히 기부하면서 2020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 농업회사법인㈜ 아

침미소가 은상을 수상한 이래 ▲2017

년 귤향영농조합법인(전 신효생활개

선회) 장려상 수상 ▲2019년 제주물마

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장려상 ▲

2020년 한울영농조합법인(보롬왓) 최

우수상 수상 ▲2021년 농업회사법인 

유진팡주식회사 우수상 수상 ▲2022

년 한라산아래첫마을 최우수상 수상 

등 꾸준히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제주샘영농조합법인, 농촌융복합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